관계 모델로의 변환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길 바란다. 
관계 모델로의 변환 과정 
1.       테이블 정의 
2.       컬럼 정의 
3.       사용할 DBMS 특성에 따른 개조 
4.       엔티티에 관한 운영규칙 설계 
5.       관계에 관한 운영규칙 설계 
6.       애트리뷰트에 관한 추가 운영규칙 설계 
-여기에서 1~3까지는 논리적 모델로의 변환과정이고 4~6까지의 단계는 논리적 자료의 무결성의 변환 과정이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의 절대적인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 
  
변환기술 
  
1. 테이블의 정의한다 
            -엔티티는 개념적 개체이고 테이블은 관계 개체이다. 
1.1  일반적으로 각 엔티티에 하나의 테이블을 정의한다. 
-엔티티를 모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거나 하나의 엔티티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쪼개지 않는다. 테이블을 쪼개는 과정은 정규화 과정에서 이미 실행을 했다. 
-개념적 데이터베 모델에서 각 엔티티는 업무상의 이유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각 엔티티는 각 개별의 테이블로 표현해야 한다. 
-규칙에서의 이탈은 물리적 단계에서 고려한다. 
-수퍼타입과 서브타입도 각 엔티티이기 때문에 관계 테이블로 변환시킨다. 
1.2  테이블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자료사전이나 카탈로그에 문서화 한다. 
사용할 DBMS의 제약사항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테이블이름이 엔티티이름을 내포하도록 한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채택한 작명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의미있는 이름을 각 테이블에 부여한다. 
-작명기준은 약어와 동의어에 대한 규칙도 갖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분석가와 설계자 및 관리자가 필요로하는 유용한 정보 즉, 테이블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사항 및 관련된 유지보수 명세사항 등을 자료사전이나 카탈로그에 문서화한다. 
-현 단계의 기록사항들 
            -테이블 이름 
            -테이블 설명 
            -소유자 또는 만든자 
            -동의어 
            -테스트용 또는 최종용 
            -버전 또는 복사 
            -출처(원 데이터가 다른곳에 있을 경우) 
-각 테이블과 그에 해당되는 엔티티의 상호 참조(특히 테이블이름이 해당 엔티티이름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나중에 기록할 사항들 
            -관련 컬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할당 
            -물리적 저장 장치의 특성 
            -접근 방법 
            -조정기술의 사용 
            -로드 및 리로드 과정 
            -복구 및 회복 절차 
            -재구성 변수 
            -관련 데이터의 유지보수 및 무결성 감사 규정 
            -삭제 규정 
            -보완 제약 사항 
            -기타 DBMS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 사항 
-설계자는 사용할 관계 DBMS의 카탈로그에 의해 자동으로 획득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모두 자료사전에 문서화해야 한다. 
  
2. 컬럼의 정의 
2.1 일반적으로 엔티티의 각 애트리뷰트에 대응하는 컬럼을 정의한다. 
CREATE  TABLE CUSTOMER( 
            Branch_code………. 
            Number ……………. 
            Name……………… 
            . 
            . 
            . 
); 
  
2.2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들을 하나의 컬럼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원 코드를 DDnnn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DD는 부서코드이고 nnn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번호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DBMS가 제공하는 데이터 조작 명령어와 관련된 기능들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Between, order by, group by, having등의 사용이 어려워 진다.) 
  
-여러 애트리뷰트들을 하나의 컬럼으로 묶어 표시하는 경우 그 컬럼을 구성하는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이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컬럼은 하나의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예를 들면 옵티마이저의 사용이 어려워진다.) 
  
-관계 DBM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컬럼에 각 인덱스를 설정하므로 컬럼의 일부를 구성하는 애트리뷰트에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2.3 카칼로그나 자료사전에 각 컬럼이름을 부여하고 문서화 한다. 사용할 DBMS의 제약사항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컬럼이름이 애트리뷰트 이름을 내포하도록 한다. 
-컬럼의 문서화에서 다음을 포함시킨다. 
            -컬럼이름 
            -컬럼 설명 
-대응되는 애트리뷰트와 컬럼의 상호 참조(특히, 컬럼이름과 애트리뷰트이름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의어 
-출처 
-컬럼의 형태(기본키, 외래키, 대체키, 일반 애트리뷰트) 
-저장 데이터 유형과 길이 
-유일 속성 
-널 지원 속성 
-실례 값 
-디폴트 값 
-갱신 루틴 
  
  
3. 자료구조를 사용할 DBMS에 맞도록 개조한다. 
-테이블과 컬럼의 실제 실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품특성을 고려한다.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컬럼은 물리적으로 인접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저장되는가? 
            -행에 저장공간이 어떻게 할당되는가? 
            -모든 행은 함께 저장되는가? 
            -행삽입을 위한 공간은 인접되어 있는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많은 테이블과 항목들로 구성되는가? 
            -사용할 DBMS 특성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단위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Lock되는가? 
-일반적으로 관계 테이블의 컬럼순서는 사용자의 관점과 별개인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컬럼의 순서는 영향을 미칠수 있다.예를 들면 
select * from emp; 
라고 질의를 한다면 각 컬럼들은 저장된 순서에 따라 출력이 된다. 
  
3.1 저장공간 활용 및 성능을 최적화 하기 위해 테이블의 컬럼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저장구조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여분이 공간의 분열을 최소화 함) 갱신 조작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정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컬럼순서를 검토해야 한다. 
  
3.2 SQL의 select * 구문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질의에 의해서 검색할 컬럼이름을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또한 컬럼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insert명령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컬럼의 create table순서를 변경하여 테이블을 reload할때나, 행의 마지막 끝 또는 기존 컬럼사이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 경우 select *로 표현한 질의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전 결과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에서는 abend를 일으킬 수 있다. 
  
3.3 가능한 하나의 테이블을 전부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본 저장공간을 할당한다. 
-테이블을 DBMS에 정의할 때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뿐만 아니라 저장공간의 할당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고려한다. 
-가능하다면 추가공간의 할당을 피하고 장래 예측되는 확장까지 고려하여 한 테이블의 모든 행을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공간을 정의한다. 
  
3.4 가능한 테이블의 초기저장이나 재구성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행의 삽입이나 갱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분공간을 할당한다. 
-여분공간의 적절한 배열은 DBMS가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포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삽입과 갱신조작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3.5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상 의미적으로 상호 관련된 엔티티들을 표현하는 테이블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한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제품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할 제품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확인한다. 
-의미상 상호 관련된 엔티티들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는 것이 접근 효율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단순화한다. 
  
3.6 사용자의 여러그룹이 각각 특정 테이블들만 시조일관 사용할 경우 그런 테이블들끼리 모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병행처리나 데이터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크기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어떤 DBMS는 한번의 질의에 오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많은 테이블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해야 한다. 
  
3.7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데이터에만 lock이 될수 있도록 lock변수를 지정한다. 
-lock기법은 DBMS마다 틀릴수 있으니 충분한 DBMS의 환경을 익혀야 한다. 
-lock의 일반적인 특징 
-록되는 범위: 록의 크기는 여러 테이블, 하나의 테이블, 블록이나 페이지 단위, 테이블의 한행 구분으로 구분된다 
-록의 모드: 판독록과 갱신록이 있는 데 판독록은 여러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으나, 갱신록은 다른 사용자와 공유될 수 없다. 
-록의 지속기간: 하나의 연산이나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 또는 전 트랜잭션이나 프로그램 동안에 록이 지속될 수 있다. 
  
4.엔티티에 관한 운영규칙을 설계한다. 
4.1 논리적 설계를 통해 엔티티의 기본키에 대한 개념적 특성(유일성, 최소성, 널값 허용등)을 실행 시킨다. 
  
5. 관계에 관한 운영규칙을 설계한다. 
-개념적 설계에서 관계 즉, 삽입, 삭제, 갱신 제약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의하였다. 이를 관계구조로 변환 시킨다. 
5.1 논리적 설계에서 관계에 관한 운영규칙을 실행시킨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DBMS의 정의어를 이용하는 경우 
            -연쇄조작 실행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6.애트리뷰트에 관한 추가 운영규칙을 설계한다. 
6.1 논리적 설계에서 애트리뷰트(도메인과 연쇄 작용)에 관한 운영규칙을 실행시킨다. 
          -컬럼의 도메인에 관한 사항 
            -데이터 유형 
            -길이 
            -포멧 
            -허용치 제약 조건(범위, 구분값 등) 
            -유일성 
            -널 지원 
            -디폴트 값 
-연쇄 조작을 시행시킨다는 것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나머지의 모든 운영규칙을 실행 시킬 장치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6.2 일반적으로 컬럼에 널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널 값보다는 디폴트 값을 사용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컬럼에는 널값을 사용하자 않아야 한다. 
            -비교와 조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키와 외래키 
            -질의 선택기준(where절)에 포함될 컬럼 
            -합계연산: 원치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sum, avg연산시 널값 제외) 
6.3 DBMS가 테이블을 정의할 때 운영규칙을 자동적으로 이행시킬 수 없는 경우, 데이터조작어의 갱신 명령어 대신 또는 추가로 실행시킬  수 있는 표준유지 루틴을 만들어 테이블이나 컬럼의 운영규칙을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